




질의외 

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전에는 둘 모두 맞는 표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느하기 마련이다’로 쓰시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용법이 있습 

니다. 종결 어미로 쓰이는 예는 ‘이 일은 자네가 맡게 ‘그랬다가 꾸중은 누 

가 듣게 ‘폐품음 모아서 무엇에 쓰게 7" 둥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뉴 
종결 어미가 

종결어미가 

타내고 형용시째서는 써떤 융적임양(상태， 성질)이나 기준을 

이는 느게’ 다융에 어씨 꽁사 썽용사가 의미상 이를 뒷받침해 

과도 관련이 있슐니다‘ ‘오케 하따’， ‘까게 되다’. ‘찰 자라게 

전자의 예이.i! ‘아릉답꺼1 씬 짧’ , 벗었게 장만하다’ • ‘눈부시게 휠 

의 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종결 어미가 아닌 경우의 느께·는 

연결 어미 ‘-도록.과 용법이 비슷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께.의 뒤 

에 동사나 형용사가 연결된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습니다. 

한편기’용 ‘이 냐 짱사， 썽용사의 어간에 붙어서 명사형을 

성 어미인데 ‘짧 깐다’ , ‘딴차기가 쉽다’ • ‘회기가 눈 

쓰입니다. 이 띠써 ‘갱}’ 는 포쌍 체언처럼 쓰여서 조사가 붙어 있씁니 

데 ‘-기.는 이 외에도 병사+이다’와 통합하여 어떤 것을 지정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습니다. 느게’. 노도록’보다 느기.에 ‘명사+이다’가 더 자연스럽게 어 

울린다는 것을 예로 보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하기 나름이다 

나하기 때문이다 

다하기 

라하기 

*-하께 나름이다 

*-하게 때문이다 

십상이다 

마련이다 

*-하도록 나름이다 

*-하도록 때문이다 

*-하도록 

7-하도록 

위에서 ’나를“때짚’용 찍쩔 f썽사φl고 ‘십상·은 ‘십상팔구. 

명샤이고. ‘마련. 은 보통 

의존 명사로도 싼이얀 떼 보짱 썽사무[ 쓰일 때는 느하다’ 가 붙어 통사 

다.의 파생이 가능합니다. 위의 ‘마련‘은 물론 의존 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예는 병사+이다· 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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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요.에서 줄어든 예요·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책+-이에요/-이어요 • 책이에요/책이어요 (받집 있는 체언 뒤) 

(2) 저 +一이에요 • 저에요 (받침 엽븐 체언 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아니다.는 체언이 아니라 용언(형용샤)이기 때문에 

〈표쩡어 규정항을 협앞히 따르떤 느이에요‘， 느이어요i 를 붙일 수 없숨니 

다.~러나. 아혜 (3)에서 보듯이 .아니다.는 시술격 조사 ‘이다’싹 활용 양상 

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아니에요 ‘아니어요.를 인정할 수 었올 듯합니 

다. 

(3) ’야다 ’아내다· 의 활흉 양상 

자헤서/‘아서’ 형 에신 ‘씌서’ 형이 쓰임 : 책이라서， 책아 아니라서 

나. ‘-는구나. 구나’ 형 대선 ‘-로구나· 형이 쓰임 :책이로구나， 책이 아니로구 

나 

(3껴는 보좋씌 용언 어간이라변 어서j-아셔’가 올 차리에(예 :쩍써서， 쫓 

아서) ι-라서’가 온 예약고. (3애능 보통의 용업 에간이과연 ‘-는꾼냐’. 

나.가 올 자리에(예 : 먹는구나. 좋구나) ‘-로구나·가 온 예입니다. 이는 서술 

격 쪼사 ‘이따‘외 형용사 ‘아니여‘까 어미 활용에서는 갚이 행통한따는 

보여 줍니다. (이처럼 ‘이다’ 와 ‘아니다· 가 같이 어미 활용을 하는 이유는 기원 

적으쿨 ‘아니따· 가 ‘아니· 라는 체했에 서술격 초샤 ‘이다. 까 결합하여 형성훤 

것이싹능 데 놓냐다. ) 

따라서 ‘아니다. 는 비록 체언이 아니냐 서술격 조사 ‘이다· 와 어미 활용을 

같이 한다는 사싫에 근까하여 〈표싼싹 규정> 26짱풍 적용환 수 있을 것입니 

이때에는 느이에요’ , ‘-이어요. 에서 서술격 조사 펴-’ 가 빠진 ‘헤요 ‘켜 

요.카 갤합합디다… 아래 (4)는 ‘야니다.에 〈표윷허 규정》 쨌항이 쩌흉된 결과 

입디 

(4) 아니一+-애요1-어요 • 아니에요/아니어요 

결국， 우리쓴 《표준어 규정> 26빵을 다소 수첫한 셈입니다. 우려여 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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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요.는 서술격 조사 • 

니으)시二 • 서술격 조사 

의분을 나타내는 종결 어머까 

‘재1요. 로 분석되고， ‘-에요. 는 선 

‘아니다.의 어간 뒤에만 결합하 

한면， ‘씨셔어1요. 대신에 .아니혜요. 를 표준어형으로 인정하고차 

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견해는 아빼 (5)과 같은 결합 과정을 

(5) 아니+-이에없 + 혜요 • 아니예요 

즉. ‘아니· 가 예전에 명사로 쓰였던 사실에 판거하여 현때국어에서도 ‘아니. 

가 명샤로 기능하는 예가 화석처럼 남아 있다고 싫썼 것입니따. 이 견해에 따 

른다면 ‘아니· 뒤에 느이에요. 가 오고 이어 냐l에요’ ‘-예요. 로 줄어들어 

(서술격 조사 뒤에 ‘-따’와 짚은 자음 어미가 오면 ‘철수이다/철수다’에서처럼 

서술격 초샤카 쉴략촬 수 있요냐， ‘-에요. 와 같은 모음 어미가 갔현 서 

사가 탈락하지 않고 뒤이어 오는 셨음과 축약되는 것이 일반적 

예요.가 휠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도 ‘아니’가 명사로 

」 금커슬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흩씨가 애협송니따임통훈) 

!煙

(임지선. 서울시 강서 

홈 ·내로짜’ 7} 맞습니다. '1.꾀’ 는 기원적으로 대명사 나· 핵 

‘이-' 주어가 화자와 일치할 째 쓰 01는 선어말 어미 ‘-오二 (혼히 

1 인칭 선어말 어미라 부르치도 합니다.) • 평서형 종결 어미 ‘-다·가 

차례로 결합된 형식입니다. 이를 표로 보이면 

(1) 내로라 : {나}+{이-}+ ←오→ +{-다} • 내로라 

중세국어에서는 ;오 ‘ 가 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서 느로」 로 바뀌고. 평서 

형 종결 어미 ι다‘가 성어땅 어미 ‘-오 뒤에서 ‘-라.로 바뀌는 현상이 있어 

서. ‘{나} 十 씩-} + {-오-} + 내로라((나+ 이-+-.로-+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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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런떼， 션어말 어미 ‘-오二의 화셨온 현대싹써어l도 남아 있습니다. 

고 한 것이 이 모양이따에서 」노라’ 가 바로 J것입니다. ‘-노라·는 혔재 시 

제를 나타내는 '-느」에 어미 ‘-오라.가 결합한 것인데. 이때의 오라’는 우 

려가 에서 보았풋야 섯어말 이비 오」와 평써의 종결 써야 ‘-라，파@’는 

‘-오-’ 워에서 느라·효 바랩니다효 구성된 형식압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논의는 느로라.의 성격이 ‘-오라.와 같다는 주장으로 귀결 

됩니다로라. 의 로」 는 선어말 어미 ‘-오二 의 딴 형태 (전문 용어는 이형 

태 (allomc야입니다‘)에 핫과하71 때푼입니다‘ 따싼데잖싹’가 느오빠’와 같 

마면 ιi씁랴’는 ‘-노양’와 같은 용룹~l 어미가 휩냐다. 

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에 ‘-오라.가 결합되어 형성된 형식입니다. 국 

어에서 ‘ '--’는 동샤 씨깐 뒤에반 냐타나고 헛흉사나 서뚫걱 조사의 어깐 뒤 

에는 나타나지 못한따는 제약이 있셔， ‘-노라’는 짱사 어칸 뛰어1만 나탐답녀다. 

선어말 어미 ‘-느」가 나타나지 못하는 서술격 조사 ‘이다.나 형용사 ‘아니 

다. (‘아니다.는 기원적으로 명사 ‘아니·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형 

성된 형식일내다. ) 뤄에용 ‘-느-‘자 빠진 느’딴 나타냐혀， 이때 ‘…’는 

로」렀 하캡나다. 씨처캠 서술책 쪼싸 뒤에서 ‘E’이 덧나는 현상은 그 밖에 

도 존재합니다. 연결 어미 ι아서/어서’가 서술격 조사 뒤에서 느라서.로 바뀌 

는 것이 바를 그것입니다(“그것븐 나의 잘못이라서 (잘못이어서) 어쩔 및리가 

없었다 ‘·노라’와 ‘-뭉라.가 쓰씨는 예어1한 ”각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사 

합들이 요였다. / 모누들 자기 책임야 아니로라 우기기만 딴다나 별어쩌 나 

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융 부르노라 따위가 있습니다. (임통훈) 


